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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용기 의원님의 청년 최고위원 지명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

□ 김민석 당대표의 전용기 의원 청년최고위원 지명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. 이번 
결정이 현행 당헌·당규상 지명직 최고위원 선출 구조의 한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론임
을 이해합니다. 동시에 청년 최고위원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, 청년의 목소리가 당 지
도부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 인선을 결단해주신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.

□ 전용기 의원은 누구보다 민주당 청년정치의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정치인입니다. 전국대학
생위원장을 거쳐 전국청년위원장을 맡았고, 청년의 목소리가 당의 중심으로 들어오기까지 
얼마나 많은 벽을 넘어야 하는지 직접 경험해온 분입니다. 그래서 이번 지명이 더욱 반갑
습니다.

□ 전국청년위원회는 그동안 청년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쉽지 않은 싸움을 이어왔습니다. 선
거 때만 청년을 찾는 정당이 아니라 청년의 목소리가 일상적으로 당의 의사결정에 반영되
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 청년최고위원제 도입을 요구했습니다. 청년이 직접 정책을 발굴하
고 제안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광장을 만들어 더 많은 청년에게 정치의 문을 열기 위해 청
년정치인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힘써왔습니다.

□ 하지만 지금의 노력만으로 충분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. 최근 2030 청년 권리당원을 
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서 74%가 지금의 민주당이 청년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듣지 못하
고 있다고 답했습니다. 당을 아끼고, 당 안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온 청년들이 내린 평가
가 이렇습니다. 그렇다면 당 밖에서 2030 청년들이 민주당에게 내리는 평가는 더욱 엄중



할 수밖에 없습니다.
□ 청년에게 다시 민주당을 바라봐 달라고 말하기 전에 민주당이 먼저 달라져야 합니다. 청

년의 삶 가까이에서 듣고, 함께 결정하고, 책임지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.

□ 그 변화는 전국청년위원회만의 힘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. 청년의 목소리가 지도부의 논의
와 당의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 안팎에서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. 전용기 최고위원
께서 그 변화를 만드는 든든한 동료가 되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. 전국청년위원회 역시 
청년이 다시 기대할 수 있는 민주당을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.

□ 전용기 의원의 청년 최고위원 지명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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